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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쇄

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(지사장 김용구)는 금일(21일)까지 철원군 관내 건설현장 율리, 동송, 철동지구
등 총 14지구를 대상으로 해빙기 공사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.

해빙기는 기온 상승에 따라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붕괴, 전도, 낙석 등 안전
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로, 지사 내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건설현장 내 유해·위험요인을 발굴하고
사고예방 점검을 실시하였다.

점검 중점사항으로는 ▲사면의 무너짐 방지, ▲지반 침하로 인한 재해 예방, ▲흙막이 지보공의 붕괴 방
지, ▲거푸집 동바리의 넘어짐 방지 등 봄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고유형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였
다.

또한, 최근 부산 리조트 공사현장 화재 사고와 같은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확
인, 불꽃·불티 비산방지조치 점검 등 건설현장 특별점검도 실시하였다.

김용구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장은 “안전사고 예방은 취약 시기별 점검이 매우 중요하며, 앞으로
도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작업장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하여 안전한 건설현장이 될
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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